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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지바고 11일 오후 8시20분

모시잎·커피생두로뱃살빼기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은 복부비만이다.
뱃살은 당뇨, 고혈압 등 5대 성인병은 물론
알츠하이머병까지 부를 수 있다. 이경분씨
는 복부비만 때문에 후관절 증후군(허리디
스크)으로 고생하고 있다. 아직 7살 밖에 되
지 않은 늦둥이 딸을 비롯해 그의 가족 모두
가 복부비만으로 걱정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김경은씨와 가수 박주희는 뱃살 관
리 비법을 공개한다. 김경은씨는 모시잎을
활용해 21kg가량 체중을 줄였다. 박주희는
커피 생두 속 클로로겐산을 이용해 뱃살을
관리한다. 뱃살로 고민 중인 스무명이 두 체
험군으로 나눠 열흘간 각각 모시잎과 커피
생두를 섭취한다. 그 결과가 오후 8시20분
공개된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TV 프로그램 꺠11일 (월)

프랜차이즈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
의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권
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프랜차이
즈 치킨 11개 브랜드의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매운맛 성분, 중
량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교촌치킨, 굽
네치킨, 네네치킨, 또래오래, 맘스터
치, 멕시카나, 비비큐, 비에이치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
두마리치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나트륨 함량
은 평균 2290mg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0mg이다. 매운맛 양념치킨은 한
마리당 3989mg으로 훨씬 높았다.

브랜드별로 보면 100g당 나트륨은
맘스터치 매운양념치킨(552mg)이
가장 높았고, 페리카나 후라이드치킨
(257mg)이 가장 낮았다.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포화지방
은 28.3g으로 WHO 권장량(15g)의
두 배에 달했다. 매운맛 양념치킨은
한 마리당 29.1g으로 나타났다. 100g
당 포화지방은 네네치킨의 후라이드
마일드(6.5g)가 가장 높았고, 멕시카
나의 땡초치킨(2.5g)이 가장 낮았다.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당류는
2.6g로 WHO 하루 섭취 권장량(50g)
에 크게 못 미쳤다. 매운맛 양념치킨
은 한 마리당 64.7g이다. 100g당 당
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
소스치킨(12.6g)이 가장 높았다.

매운맛 양념치킨의 경우 매운맛 성
분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3.6배 차이
가 났다. 100g당 캡사이신류 함량은
또래오래의 리얼핫양념치킨(2.9mg)
이 가장 높았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 양념소스치킨(0.8mg)이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매운맛 양념치
킨의 경우 반 마리만 먹어도 나트륨,
포화지방 등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열량은 프라이드치킨이 평균 336k
cal, 매운맛양념치킨은 평균 308kcal
였다. 굽네치킨의 굽네볼케이노가

219kcal로 가장 낮았다.
치킨 종류별 중량은 매운맛양념치

킨이 평균 872g, 프라이드치킨은 평
균 664g였다. 굽네오리지널은 442g
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대
부분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
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11개
브랜드 중 교촌치킨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3개 브랜드는 일부 제품만 표시하거나
표시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컸다. 7개
브랜드는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

튀김유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였다. 소비자원은 “산가·과산화
물가·벤조피렌 시험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튀김유 관리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짜고기름진치킨, 물론그맛에먹지만…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 나트륨·포화지방 하루 권장 섭취량 초과

한 마리당 평균 나트륨 2290mg
포화지방은 28.3g…권장량 2배

이달 말부터 애플 아이폰 보험료가
50%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
리비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해
보험사는 최근 수리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보험료율을 재산정
하고 통신사들과 보험료 협상에 들어
갔다.

그동안 휴대폰 보험은 보상 정책별

로 상이한 수리·보상비용이 발생하
지만 보험료는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휴대폰
보험료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파손시 교체·
수리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해
타사 제품에 비해 수리비가 2∼3배

높은데도 보험료는 똑같이 적용해 불
만이 높았다.

보험료 대비 나가는 지급금을 의미
하는 손해율 격차가 컸다. 리퍼방식
의 손해율은 151.4%인데 비해 부품
수리방식의 손해율은 58%다. 때문에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
율이 높은 기종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된다. 대신
부품수리방식으로 A/S가 이뤄지는

나머지 기종들의 보험료는 10∼2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재 전위험 보장형의 경우 보험료는
통상 월 5000원 안팎이다.

개선안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말에, KT 이용
자는 내년 2월에 보험료가 변동된
다. 개선안은 신규 고객에만 적용되
며, 기존 가입자는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존처럼 내면 된다.

원성열 기자

수리비비싼아이폰, 보험료 50% 인상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맥머도 남극탐험’ 캠페인 영
상(사진)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광고제 ‘클리
오 스포츠광고제’에서 2관왕의 영예
를 차지했다.

‘멈추지 않는 탐험’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
벤트/체험’, ‘옥외광고’ 총 2개 부분
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맥머도 남극
탐험’ 영상은 가상현실을 통한 남극
탐험, 도심 속 개썰매 질주 등 아웃도
어 활동의 즐거움과 탐험의 가치를
박진감 넘치는 영상으로 표현해 국내
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이다. 공
개 26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기록
하기도 했다.

클리오 스포츠 광고제는 세계 4대
광고제 중 하나인 클리오 광고제가
2014년에 신설한 스포츠 전문분야
국제 광고제이다. 양형모 기자

노스페이스맥머도영상
클리오광고제서 ‘2관왕’

네스카페 돌체구스토가 무빙 카페
트럭 ‘뜻밖의 카페’를 운영하며 ‘거리
에서 만나는 캡슐투도어 서비스’ 이
벤트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는 캡슐커피 머신 구매
를 고려 중이지만 사용 경험이 없고,
바쁜 생활 때문에 매장을 방문할 시
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캡슐커피의
퀄리티와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
됐다.

‘뜻밖의 카페’는 6월부터 매주 서
울 광화문을 비롯해 여의도, 강남 등
직장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고 있다.
‘뜻밖의 카페’에서는 직장인들의 합
리적인 커피 소비를 돕는 ‘오피스 커
피 컨설팅’도 제공한다.

무빙 카페 트럭 ‘뜻밖의 카페’의 위
치는 네슬레 코리아의 돌체구스토 공
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
k.com/NescafeDolcegustoKorea)
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네스카페 ‘뜻밖의카페’
캡슐커피 트럭 이벤트

1000만 송이 연꽃 물길 10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에서 열린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카누를 타고 연지탐험을 즐기고 있다. 연꽃 1000만 송이가 만개한 궁남
지에서 17일까지 열리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문화, 교육, 힐링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 ㅣ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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